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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불씨

[bookmark: _GoBack]산불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폐기된 생수병이라고 합니다. 무단 폐기된 생수병 안에 물이 남아 있으면, 햇빛이 그 남아있는 물을 통과하며 마른 나뭇잎을 오랜 시간 내리쬘 경우,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모았을 때 불씨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하게 되어 불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위험의 요소로 보여지지 않으며 일상에서 자주 보이는 사소한 요소가 오랜 기간 방치가 될 경우 산불이라는 큰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소그룹에도 이런 생수병과 같은 문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산불과 같이 큰 위험으로 이어지는 문제의 요소들은 무엇이며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관성 없는 출석

 소그룹은 공동체입니다. 소그룹의 우선순위가 각자 다르다면 소그룹원들은 점점 소그룹 출석을 등한시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룹원들이 각자 소그룹에 대한 우선순위와 기대치가 다를 때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달라 소그룹 내에 불화가 일어나거나 와해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간혹 소그룹을 중요시 생각하지만, 습관적으로 지각이나 결석을 하는 그룹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방치하기 시작하면 시간을 지키는 다른 그룹원들도 다른 생각을 품게 될 수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 출석이 들쑥날쑥한 소그룹원이 있다면 권면과 모범으로 시간약속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바로 잡아 문제의 불씨를 초기에 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치게 독특한 성격

 간혹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른 이들에게 무례하게 비추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콤플렉스에 대해서 유독 섬세하지 못하게 반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노력과 은혜가 필요한 이들은 먼저 다가가 주셔서 그들의 행동에 다른 이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완충제 역할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독 섬김에 박한 그룹원들 또한 있습니다. 받기에 익숙하고 주기에는 인색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섬김과 헌신에 대해 권면하며 먼저 모범을 보여 사랑으로 헌신하도록 다듬어 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표면적 공유

 소그룹에는 간혹 표면적인 공유, 즉 최소한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열어 놓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며 그만큼 소그룹 내의 친밀감과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소문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도 쌓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다른 이들에 비해 여전히 최소한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며 해당 소그룹원의 마음을 두드려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자신을 열어 보십시오. 지나치게 얕은 내용만 공유하는 이들은 다른 소그룹원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하며, 그 의구심이 커져 불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그룹이 마주하게되는 수 많은 문제점들에 비하면 위 문제점들은 다소 작아보이고 심지어 하찮아 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치된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을 일으키듯, 이러한 작은 문제점들을 알맞은 타이밍에 해결하지 못하면 소그룹에 큰 불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점들도 살피어 건강한 소그룹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The Essential Guide for Small Group Leaders: Second Edition』 (Bill Search, Christianity Today International)의 내용을 일부 발췌 및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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